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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Cause-Effect 방법 

 

이 논리나무들의 중심이 되는 것은 Effect-Cause-Effect (ECE)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나타난 결과를 보고 가상 원인을 설정한 다음, 또 다른 
두번째 결과가 확인되면, 그 가정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한다. ECE 방법은 이 
가정-확인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법칙이 발견되고, 핵심 원인이나 문제
점이 드러나게 한다.  

 
 
 
 
 
 
 
 
 
 
모든 과학은 분류, 상관관계, 그리고 Effect-Cause-Effect 의 3 단계를 

거친다. 현상을 관찰하면서 기록하다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이 
분류에 의해 상관관계가 규명되면, 실제적인 예측이 가능해진다. Mendeleeve
의 주기율표가 좋은 예이다.   

그렇지만 상관관계를 밝혔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밝혀지는 것은 아니
다. Kepler 는 Tycho Brahe 가 수십년동안 관찰한 자료를 이용하여, 우주 행성
간 상관관계를 찾았다. 그렇지만, 만유인력이라는 인과관계를 발견한 사람은 
Newton 이다. 만유인력은 Kepler 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뿐 아니라 다른 우주 
현상도 설명하는 포괄적 원리이다. 만유인력 발견이 Kepler 법칙을 발전시킨 
결과는 아니고,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새로운 사고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이처럼 하나의 인과관계를 밝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파급효과가 
크다. 많은 결과가 같은 공통원인을 가질수록, 그 인과관계의 활용효과는 크
다. 하나의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관련된 다른 결과를 예
측하는 사고과정이 바로 ECE이다. 

어떤 예측된 결과가 새로 확인되면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원인은 또 다른 원인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수많은 결과가 단 하나, 아니면 극소수의 기본 
가정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 방법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그 근본 원인을 찾는데 매우 유용하다. 문제의 뿌리를 찾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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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잎사귀(결과)를 따내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떤 가정에서 출발한 결과들이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UnDesirable Effect; UDE)로 나타나면, 이 가정이 바로 핵심문제(core problem), 
즉 뿌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핵심문제를 집어내기 위해선 하나의 UDE 에
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이 UDE 의 그럴듯한 원인을 생각해보고, 이 원인에 
의한 또 하나의 다른 결과를 찾아보아, 이 인과관계를 입증한다.  

이 방법의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하나의 UDE 가 정해지면 이에 대
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 나서는 일은 유보하고, 모든 노력을 이것의 원인을 
찾는데 집중시키라는 점이다. 그런 다음, 우리가 상정한 원인이 타당하다고 
가정할 때, 이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다른 결과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간다. 이래야 이 원인의 타당성을 밝힐 수 있다. 
ECE 방법은 핵심문제를 찾는 기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찾는 과정에
서 우리는 이 문제에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논리 나무’로 표현해 
놓으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긴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제약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잘 나타나지도 않고 이곳 저곳 옮겨 다니기 쉬
운 정책제약을 찾는데 큰 효과를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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